
마조(馬祖) 선사 문하의 방온(龐蘊) 거사, 남전(南
泉) 선사 문하의 육긍(陸 ) 거사와 함께 선종에서
유명한거사는바로황벽(黃檗) 선사문하의배휴(裴
休; 797~870) 거사이다.
배휴 거사는 자(字)가 공미(公美)로서 하내(河內)

제원(濟源; 현재 河南樅 濟源)사람이다. 장경(長慶)
연간(797~824)에 진사에 급제해 대화(大和) 초년
(827)으로부터 감찰어사(監察御使) 등의 관직을 역
임하다가 회창(會昌; 841~846)연간에 상서랑(尙書
槎)을맡았다. 대중(大中)연간(847~859)에병부시랑
(兵部侍槎), 동평장사(同平章事), 그후에선무(宣武),
소의(昭義), 하동(河東), 형남(荊南) 등의절도사(節度
使)를 역임했다. <구당서> 권177에 실린 전기에는
거사의 가문이 역대로 불교를 신봉했고, 특히 경전
을깊이연구했다고한다. 그에따라거사도어려서
부터태원(太原) 등의명산을찾아학승들과불법에
대해 논하기를 즐겼고, 중년 이후에는 훈채와 고기

를 먹지 않고 항상 재계(齋戒)해 법락(法榴)을 즐겼
다고한다. 
<거사전>에는거사가어려서과거를공부하고있

을 때, 청량산(淸凉山)으로부터 어떤 기이한 승려가
찾아와 사리 3과(顆)와 죽간(竹簡) 하나를 거사에게
전했는데, 그 죽간에는 범어(梵語)가 쓰여 있었다.
범어에능통한이에게이를번역시켰더니, “대사(大
士)는 속세에 노닐며, 소사(小士)는 출가에 머문다.
불도(佛道)를 구하고자 한다면, 어찌 홍진(紅塵)을
떠나겠는가”라는의미였다. 그후거사는진사에급
제했다. 이러한인연때문인지거사는늘불법을연
구하면서도평생을고위관직을역임했다.
황벽 선사를 만나기 전 거사는 규봉종밀(圭峯宗

密; 780~841) 선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.
종밀 선사는 화엄종 제5조(祖)로 추앙받는 당시 최
고의 종장(宗匠)이다. 늘 불법을 연구하던 거사와의
만남은어쩌면당연한것이었다. 종밀선사입적후,
거사는 친히 <규봉선사비명(圭峯禪師碑銘)>(<전당
문>권743)을 찬술했다. 비명에는 거사와 종밀 선사
의 관계를“법에 있어서는 형제요, 의(義)에서는 친
구이고, 사유(思惟)에있어서는선지식(善知識)이요,
교(敎)에 있어서는 내외의 호법(護法)”이었다고 말

한다. 이렇게밀접한관계에있었기때문에종밀선
사의 <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(中華專心地禪門
師資承襲圖)>가바로거사의질문에의해찬술됐고,
<선원제전집도서(禪源諸詮集都序)>에 또한‘서
(敍)’를 지었으며, <화엄원인론> <원각경략소> <주
화엄법계관문> 등에‘서(序)’를찬술했다.
그러나 거사가 마음 깊이 스승으로 모신 분은 황

벽 선사이다. 거사가 쓴 <전심법요서(傳心法要序)>
에서는회창법란이시작되던회창2년(842), 일찍이
관직을맡았던종릉(鐘槾; 洪州의경내, 현재江蘇樅
南昌市 東南)의 용흥사(橛興寺)에서 황벽 선사를 모
시고“아침저녁으로 도를 물었고(旦夕聞道)”, 또한
대중(大中) 2년(848) 완릉(宛槾; 현재安徽樅宣城)에
관직을 맡게 되자 다시 예로써 선사를 맞아 개원사
(開元寺)에모시고“아침저녁으로법을받았다(旦夕
受法)”고한다. 이렇게장기간에걸쳐서선사를모시
며 법을 묻고 받음을“물러나면 기록하되, 열에 한

둘밖에 얻지 못했다. 거사는 이를 심인(心印) 삼아
지니다가 감히 드러내 보이지 못하다가, 이제 입신
(入神)의 정밀한 법의(法義)가 미래에 듣지 못할까
두려워, 드디어내어놓는다”라고한다. 이렇게출현
한것이바로<전심법요>와<완릉록(宛槾槣)>이다.
<거사분등록>에서는 황벽 선사와의 만남을 다음

과 같이 묘사했다. 거사가 홍주(洪州)자사로 있을
때, 용흥사로가서헌향했다. 그때선사는대중을버
리고용흥사로와서막일을맡아전당(殿堂)을청소
하고 있었다. 주지스님이 배휴를 맞자 벽화를 보고

“이는무슨그림입니까?”라고물었다. “고승의참다
운 모습(眞儀)입니다”라고 답하자, “고승들의 참다
운 모습은 볼 수 있는데, 고승들은 어디에 계십니
까?”라고 묻자 스님들이 모두 답하지 못했다. 그러
자 거사는“이곳에는 선승이 없습니까?”라고 물으
니, “최근에 한 스님이 절에 와서 막일을 하시는데,
마치 선승 같습니다”라고 대답했다. 거사는“빨리
청하십시오”라고했다. 선사를뵙고, 전의일을물었
다. 선사는큰소리로“상공!”하고묻자거사는대답
했고, 바로이어서“어디에있는가?”라고묻자거사
는그자리에서깨달았다.
황벽선사를만나기이전에거사는어려서부터불

법을 연구했고, 더욱이 종밀 선사로부터 이미 깊게
불법을이해하고있었는데, 황벽선사를만난뒤얻
은 거사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? 그 문제는 아마
도 거사가 <전심법요서>에서 논한 다음과 같은 황
벽의 선사상에 대한 대체적인 소개에서 실마리를
찾을수있다.
“홀로 최상승(最上勝)을 지니고, 문자(文字)의 인
(印)을 떠났고, 오직 한 마음(一心)만을 전하고 다시
다른 법이 없으니, 심체(心體) 또한 비었다. 만 가지
인연이함께고요해마치대일륜(大日輪)이허공가
운데 떠올라 광명을 밝게 비춰 깨끗하기가 가는 먼
지 하나 없는 것과 같다. 이를 증득한 이는 새롭고

오램이없고, 얕고깊음이없으며, 이를설하는이는
의해(義解)를 세우지 않고, 종주(宗主)를 세우지 않
고, 문호를 열지도 않은 채, 곧바로 이것이다. 생각
(念)을 움직이면 곧 어긋나는 것이다. 그러한 뒤에
본래의부처가되는것이니, 그러므로그말이간명
(簡)하고그이치가곧으며(直), 그도는준엄하고(峻)
그행이고고(孤)하다.”
황벽 선사는 마조-백장의 법계를 이은 선사로서

이른바“즉심시불(卽心是佛), 무심시불(無心是佛)”
의 선법으로 유명하다. 그런데 이러한‘즉심(卽心)’
과‘무심(無心)’을 거사는 분명하게‘일심(一心)’으
로 파악하고, 그것이 바로‘최상승’임을 밝히고 있

다. 다시말해‘마음에접근함(卽心)’이이루어진상
태가‘마음이무의상태(無心)’인것이고, 그것은바
로‘한 마음(一心)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설명
이다. 이렇게볼때, 거사의심중에는종밀선사로부
터 훈습된 화엄의‘일심론(一心槥)’과도 연결해 황
벽 선사의 선사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. 사실
상 이러한 설명은 보다 깊은 선학적 논증이 필요하
다. 그러나동아시아의선사상이최종적으로‘무심’
으로 흐르고, 그 무심은 다시‘일심’으로 귀결되고
있음을 상기한다면, 이러한 전개는 상당히 중요한
사상사적인의의가있다.     
청대(淸代)에 거사불교에 관심을 두고 <거사전>

과<선여인전(善女人傳)>을찬술한팽제청은<거사
전> 권13에서 당대(唐代)에 가장 불법(佛法)에 뛰어
난 사대부(士大夫) 거사 3인을‘삼군자(三君子)’라
고해이사정(李師政), 양숙(梁肅), 배휴를들고있다.
그 가운데 이사정 거사는 역대로 중국불교에 있어
서가장전형적인호법(護法)의논서(槥書)라는평가
를받는<내덕론(內德槥)>(<광홍명집(廣弘明集)> 권
15에수록)의저자로서유명하다. 양숙거사는형계
담연(荊溪湛然)으로부터직접불교를사사했다. <천
태지관통례(天台止觀統例)>를 찬술해 심성론(心性
槥)에 있어서 불교와 유가(儒家)를 회통시킨것으로
유명하다. 그렇다면 배휴 거사는 무엇 때문에 팽제
청거사로부터당대의3대거사로평가를받았던것
일까? <거사전>에서는 이사정, 양숙, 배휴 등 세 거
사의전기를차례로논술한다음에수대(隋代) 불유
도 삼교조화론으로 유명한 수대(隋代)의 대표적인
거사인문중자(文中子; 王通; 580~617)를“원형이정
(元亨橳貞)의운행이결핍됨이없어지혜의공(功)이
있고, 그 <주역(周易)>에 있어서 가까웠다”라고 평
하고, 이어서“배휴 거사는 원각(圓覺)에 있어서, 문
중자는 <주역>에 있어서 모두 단서(端緖)를 보여주
었다”라는극찬을했다. 그리고‘삼군자’모두에대
해“불문(佛門) 가운데 문질(文質)이 빛나고 빛나는
구나”라고찬탄했다. 
또한 명대(明代) 주시은의 <거사분등록>에서는

배휴 거사에 대해“황벽 선사의 설법은 마치 손을
거칠게 들어 화산(華山)을 부순 것과 같아, 임제(檎
濟)의 큰 담장에 구멍을 뚫었고, 목주(睦州)의 짚신
을삼았다. 또한그나머지단초로오히려능히질그
릇을 만들었도다. 배상공은 그 <전심법요(傳心法
要)>를 읽고서 참답게 대장교(大藏敎)를 해석하고
주해하니, 후인이쫓을수없도록훌륭하구나!”라고
찬(贊)했다. 이러한배휴거사의평가는종밀선사가
찬술한전적들의‘서’와황벽선사의<전심법요>를
편찬하고 <완릉록>의 재료를 제공한 것에 기인한
다. 또한배휴거사는회창법난의과정을겪고그후
에도 조정의 중신을 역임하고 있었다. 그런 까닭에
법난에의한피해를상당히줄일수있었고, 법난이
후빠르게회복할수있었다.   

“황벽선사의즉심₩무심사상은일심이자최상승”

■김진무 (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)

황벽희운선사문하배휴거사가문대대로불교신봉

회창법난때중신이었기에피해적고교세빠르게회복

그림·김흥인

<28> 선사(禪師) 문하의거사들(9)

23
buddhanews.com

제 720 호 2009년 2월 25일수요일 / 불기 2553년

탈 종 공 고

대한불교전통조계종총무원장법하

●승려번호 : 1400-36

●주 지 : 혜 봉(김일석)

●주 소 : 경북 포항시 북구
흥해읍 매산리 556번지

위 본인은 귀 종단의

종지종풍이 맞지않아

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.

2009년 2월 25일

패철 보는법

효타암 주지원공합장
◆농협 121076-56-092613(손선미) 

부산 금정구 금사동 34-4  문의 : 051)524-9406 

2009년의신수비결이출간되었습니다.

“효타비결=신수비결”
●2009년개인의사주를감정하여
●직업, 재물, 사업, 이성운과인연
●성적및진학운, 일진및외출하는날
●생년월일만알면누구나운세를바로볼수있고
●정확하여적중율이높습니다.

정가 25,000원.

“효타비결전서(상·하)”
●일년이면최고의프로가될수있는비서. 
●한글전용으로누구나쉽게독학할수있음.
●책에대한질문은전화주시면상담해드립니다. 

정가 : 각권50,000원

“이름 대사전”
●대법원선정한자만사용하여이름풀이까지되어있고,
●320여개의성씨별로 삼원, 수리, 음령오행을맞추고, 
●성씨별로2000-3000여개의이름들로구성
●개명, 작명, 법명, 상호, 등에바로사용할수있음.
정가 : 50,000원

공 념 학 당
■ 상담문의 : 02)793-7333(전화 상담도 가능)
■ 홈페이지 : www.saju79.com
■ 사`̀무`̀실 :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-45호
■ 계좌번호 : 국민은행 026-21-0792-969(예금주 : 박옥자)

육육임임운운세세 보보기기

※※ 수수강강료료 ::  수수강강완완료료까까지지 110000만만원원((66개개월월))

■ 본 학당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운
세를 보실수 있습니다. saju79.com에 오시면 1대1  상
담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.  또한
고명한 선생님들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.

육임학당에서는 1월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지금까지 지방
에 계신분은 공부하고 싶으셔도 직접 오실수 없으셔서 공부
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을 하고자 합니다. 직강
을 할수 없는분들을 위하여 생생하게 직강을 화상으로 공부
하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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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육임에 대오인 초사를 새로운 어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.

▶ 일에 성사여부 판단, 매매, 결혼, 주식과 선물시세여부,
시험, 이사방향과 날짜, 이혼여부, 질병에 병명과 치료여부,
임신여부, 적성판단, 기도 관재승패여부, 취직, 사업사, 돈
(구재어부)…

▶ 육임에 비술인 백법을 각국수에 붙쳐 놓았습니다.

▶ 지금까지 누구도 실어 놓지않은 정단사례 150여개를 6년
동안 실재로 정단한것중 특별한것을 찾아서 실어 놓았습
니다. 실재로 생생한 것이므로 정단은 물론이고 공부 하는
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▶ 판매가 : 1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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